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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보면규슈(九州)의남쪽끝에

서대만방향으로약1,300Km에이르는해상

에활처럼연결된섬이200개나있다.지질학

에서는류큐호(琉球弧)내지는류큐열도(琉

球列島)라고부른다. 오키나와라는말은세

가지의미로쓰인다.

먼저, 오키나와섬(본도)을말하며다음으

로는 오키나와섬 주변의 섬들(오키나와 제

도)를일컫는다.넓은의미로는미야코군도,

야에야마군도를포함한오키나와현형정구

역전체를말한다.오키나와의행정구역에는

40개의유인도가있고그안에41개의시정촌

(市町村)이있다. 그리고이모든것을한눈

에담을수있는곳은, 오키나와공항으로향

하는비행기안에서이다.

점점오키나와공항에가까울수록에메랄

드빛바다를품고있는아열대수목이무성

히우거진섬들이구체적으로드러나기시작

했다.북위24도에서27도에이르는광대한해

역에걸쳐발달한산호초군락. 그우아한색

채의조화가기내안에서도투명하게보여태

양빛에반짝이는산호초정원을유영하는내

모습을상상하고도남았다. 온화한기후, 아

름다운해변,여유로움….오키나와는일본의

하와이로불릴만했다.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처음방문객과재방문객의관광활동유형및

방문 장소의 차이를 분석한, 2018년 조사된

모논문결과를잠깐살펴보면이렇다. 첫째,

처음방문객들이주로전형적인주요관광지

를더많이방문하는반면, 재방문객들은주

요관광지방문보다는마사지및에스테틱을

선호하는경향이있었다.둘째,재방문객들이

처음방문객들에비해좀더많은문화체험활

동에참여하는것을확인했다. 셋째, 처음방

문객들은인기있는관광명소를더많이방문

하는반면,재방문객들은유명하지않은관광

지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주요

관광루트의쇼핑몰방문에는처음방문객들

과재방문객들간에차이가없었던반면, 주

요관광루트에없는쇼핑몰방문비율은재방

문객이높았다.넷째,재방문객들은처음방문

객들보다 더 많은 쇼핑몰을 방문했다고 한

다.

이런 통계 자료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나는오키나와여행을소위 개고생여행이

라고이름붙였다.쇼핑은커녕유명하지않은

관광지만을버스나걸어서쫓아다닌다는이

유에서였다.이것또한내의도였으니기꺼이

감수해야했다.

국내에서오키나와여행계획을세울때는

차를 렌트할 계획이었다. 검색한 하루 차량

렌트비는 5~6만 원이었다. 막상 오키나와에

서차를빌리려고하니12~15만원을달라고

했다. 그것도겨우두대정도렌트카가남아

있을뿐이었다. 형편상세배나뛴렌트비용

이부담스럽기도했지만차가없다고여행을

못하겠나, 라는오기도생겼다. 산티아고순

례길을두번이나다녀오고요르단이나이스

라엘에서도 대중교통과 걷기로 구석구석을

탐방했던나였다. 원래내전문은 걷기라는

것을상기했다.

짱짱한오기로나하시에서는국제거리관

광안내소에서 일일 버스 패스 티켓을 샀다.

1,820엔. 2만원상당의요금을하루에다사

용해야한다. 그게가능한곳이일본이다. 이

곳은구간이더해질수록요금이더해지니,장

거리를탈경우버스패스를사는게훨씬경

제적이다. 버스패스는고속버스마을버스를

탈때에는혜택이없다.

나하시에서나고시로향할때가 1월 1일

이었다. 웬만한영업점은문을닫았다. 관광

안내소도 마찬가지였다. 고작 그곳에서 1일

버스패스권을샀을뿐이었다.그렇다고발이

묶일 내가 아니었다. 휴대폰에 OTOPa

(OkinawaTransportOnePass) 어플을

깔았다.온통일본어로안내가되어있지만해

석못할이유또한없었다. 원래가격은 1일

권이 2,500엔, 3일 권이 5,000엔이었지만

30% 정도할인이들어가서하루에 1,820엔,

3일에3,640엔인티켓를확보할수있었다. 3

일간격으로버스패스를결제하여본격적으

로강도높은도보여행을시작하였다.

솔직히말하면버스와도보로류큐열도를

다돌기에는어려움이있다.길쭉한섬이기도

했지만섬과섬이다리로연결되어있어서모

든버스가구석구석까지는운행하지않는다.

막차도8시정도면끊겼다.요령이필요했다.

목적지로향하는버스검색뒤, 환승해야할

경우버스와버스사이, 시간과시간사이를

계산하며 최단 거리 동선을 짜기 시작했다.

환승할 거리가 6km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 2만~3만보걷기는기본이었다. 전투복

은기본이었다. 개고생여행이맞았다.되레

고생을해서재미가쏠쏠했다.잘해내고있다

는 만족감도 상대적으로 컸다. 버스 안에서

고개를들면볼수있었던바다, 버스를타면

탈수록돈을번다는그얄팍한계산의짜릿함

과 버스 기사의 친절함 등이 내가 그곳에서

받은선물이었다.

오키나와버스를한마디로정의하면 느림

의미학이라고할수있었다.신용카드한장

이면어떤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한국과

달랐다.인터넷어플을이용하는고객은거의

소수에불과했다.인터넷어플은인터넷연결

이기본으로되어있어야했다. 운적석옆바

코드를찍은다음에화면에뜨는패스권을보

여주어야한다. 장소에따라서잘터지지않

은곳이있어서난처했던적도있었다. 난처

하다는생각은빨리빨리문화에익숙한한국

사람에한해서였다.기사아저씨는느긋하게

기다려주었다.승객들도완전히차가정차한

뒤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었다.

의외로현금계산이많았다.대부분의승객들

은승차할때종이를받는데그종이에는숫

자가 적혀있다. 버스 앞면에 전광판이 있고

전광판에는여러숫자와숫자아래에적힌금

액을볼수있다. 구간이더해질수록금액은

올라간다. 내릴때종이에적힌숫자아래에

적힌금액을지불하면된다. 의외로현금계

산이많아서인기있는버스노선에서는정거

장마다지체되는시간이길었다.아무도불평

하거나짜증내지않았다.

이렇게해서나는느긋한버스를타고바쁜

걸음으로오키나와를한바퀴돌수있었다.

걸어서만겪을수있는에피소드또한몇있

다. 다음 편에서는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느릿느릿버스타고 오키나와한바퀴

소설가/도보여행가

오키나와를읽다⑤

21세기비치에서,죽은산호초무덤이많다.

코우리섬가는길

걷다보면볼수있는흔한풍경

코우리섬가는길


